
공개토론회 개최
- 벤처기업의 진단과 재도약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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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지난 10일 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벤처기업의 진

단과 재도약 방안’이라는 주제 하에 공개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벤처기업들의 현황을 정확히 진단하

고 효과적인 기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각 분야별 벤처

산업 관련 전문가 7명이 참석하여 벤처기업 환경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산업연구원 주현 연구위원

이 주제발표를 하고, 서영주(중소기업청 국장), 이준(조선일

보사 부장), 장흥순(협회장), 김홍(창업보육센터협의회 회

장), 한정화(한양대 교수), 고정석(일신캐피탈 대표)등이 토

론에 참석했다. 또 벤처기업 CEO 및 학계, 언론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하는 심층 토론시간도 가졌다. 

주현 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정부의 벤처기업 지원시책

과 관련“벤처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제도개선, 인프라구

축 등과 같은 간접지원 방식으로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하고,

“개선방안으로 창업 지원시책 내실화, 조세지원의 합리적 조

정, 벤처캐피털 기반확충, 코스닥시장 퇴출요건 강화”등을

들었다. 

장회장은“벤처산업이 현재 어려운 상황인 것은 사실이나,

이럴 때일수록 초심으로 돌아가 기업의 본질적 자세를 가다

듬을 필요가 있다”며, “우리 벤처기업인들이 사회적 신뢰회

복과 질적 성장으로 도약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 

고대표는“우리가 해결해야할 가장 시급한 문제는 투자 활

성화, 코스닥 활성화, M&A 활성화 세 가지다”라고 지적했

다. 고회장은“투자활성화는 벤처투자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

이 아니라 간접지원이 이뤄지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며

“코스닥 시장의 퇴출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다. 코스닥

퇴출요건 강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

조했다. 또 M&A 부분에 관해서는“예전보다 많이 좋아진 것

은 사실이나, 여전히 M&A 시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외국 유명 벤처기업들의 성공적

인 M&A방식의 실례를 들어 설명했다.

협회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25일 개막되는‘벤처코리아

2002’의 부대행사‘대선후보 초청 벤처정책 심포지움’및

‘벤처산업 관계기관 공개토론회’에서 다시 언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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